
2023 년 2 월 11 일 “(아바드의 사람들 5) 말씀으로 단련되다”(창 50:15-21) 

 

오늘은 하나님 창조의 목적대로 아바드의 삶을 살아낸 용서의 사람, 요셉을 살피겠습니다. 
 
[1] 요셉의 인생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상인에게 팔려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17 세). 그는 자기가 

섬기던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갇히는데, 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귀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2]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요셉 

 

시 105:17-19 을 보면, 요셉의 발에는 차꼬가 채워지고, 몸에는 쇠칼이 씌워집니다. 아마도 그는 
보디발의 아내를 탓했고, 이어서 형들을 탓했고, 아버지와 자신까지 탓했을 것입니다. 원망과 
후회가 가득한 암울한 마음이었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요셉을 단련시키십니다(19 절). 그 내용이 나오지는 않지만,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며 이러한 삶의 바닥에서 네 인생 마치게 할 계획은 없으심을 확인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지를 결단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상처와 상처 
준자들로부터 자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인도하신 목적을 
향해 가려면 이것이 인간됨의 기본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만남으로 성품과 관점이 새롭게 되어 자유인, 즉, 용서의 사람으로 변화되었 
습니다. 훗날 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형들이 이집트로 식량을 구하러 왔을 때 그는형들을 받아주고 
위로하여 줍니다. 
 
[3] 말씀으로 단련된 후 

 

요셉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용서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먼저 이집트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형들의 못된 행동에 
아파하기 보다, 말씀과 부딪히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훨씬 나은 삶임을 
깨닫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고 싶어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누군가를 탓하며 한을 품은 사람이 많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처가 심해서가 아니라 용서를 배우지 못해서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존재임을 보지 못한 이유입니다.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이제는 앙갚음 할 것이라고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창 50:17). 이때 요셉은 형들에게 용서의 진심을 전합니다(50:19-21). 
 
요셉의 용서와 돌봄은 한 집안의 형제들 차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훗날 이 형제들이 12 시조로 
세워진 이스라엘의 건국 정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용서가 없었다면 이 형제들은 요셉의 
휘하에서 종속되어 또 다시 종과 같은 삶을 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용서는 가족 안에서 형제들을 돌보고 책임져 주는 차원을 넘어 미래의 그들의 나라가 
용서의 정신으로 세워지고 성장하게 하는 진정한 아바드의 공동체의 시작의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는 우리가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기본임을 각인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날 우리 삶에서도 이 용서의 가르침을 무엇보다 절실하고 확실하게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용서가 기초가 되는 성도님들의 개인적 삶, 가정, 목장,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요셉이 형들 어떻게 용서하게 되었습니까? 요셉의 내면에서 거쳤을 과정들을 말씀해 보세요. 
2. 나의 인생에서 나는 용서의 실천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용서의 
정의에 대해 각자 말씀해 보세요. 


